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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Fewer Americans are Working or Looking for a Job. Experts
Can’t Agree on Why
미 경제활동 참여율 80년 만에 크게 감소

 
최근 6개월간 미국 경제활동 참여율의 하락 폭이 약 80년 만에 가장 빠르
고 가파르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자 감소와 관련 통계상 구직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지난 7월 실업률은 1년여 만에 최저치인 4.1%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급락 원인을 두고 고령화 및 이민 변화 등 장기적 요인 때문인지,
일시적인 계절적 변동 때문인지 전문가들의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향후 고용 지표에 따라 연준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노동시장 평가 및
금리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Bloomberg: US Trade Gap Widens to Largest Since Early 2025 on AI
Push
미 7월 무역적자 큰 폭 상승… IT 장비 수입 급증 탓
 

미국의 7월 무역적자가 컴퓨터 등 기술 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 대폭 확대
되었다. 2025년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8백86억 달러로 늘어났다. 수입액이
2.8%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오히려 2.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자본재 수
입이 1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3/us-jobs-report-could-offer-clues-on-workforce-participation-drop


기사

WSJ: Fed’s Waller Says He’d Back Holding Rates if August Inflation Data
Support It
연준 Waller 이사 "물가 안정되면 금리 동결"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는 8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개선되면 2
주 뒤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단,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 인
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 단기 지표가 2월 4.76%에서 3% 수준으로 낮아졌음
을 지적했다.
다만 군사 충돌, 무역 정책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가 반등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7월 금리 동결 당시에도 연준 관리 3명은 인상을 주
장한 바 있다.

기사

Reuters: US weekly jobless claims rise marginally amid stable labor
market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약간 증가…고용 안정세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노동시장 기조에
는 변함이 없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마감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
주 대비 2천 건 증가한 20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구 건수는 올해 범위(18만 9,000~23만 건) 하단에 머물며, 현재 고용과
해고가 완만한 상태에 있다. 

기사

[금융]

CNBC: Treasury yields fall after Fed’s Waller signals support for no rate
hike
미 국채금리 하락… 연준 이사 "금리 동결 기울어" 발언에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가 2주 뒤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
로 기울어 있다고 발언하자, 목요일 미 국채금리가 장단기 모든 구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
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내린 4.756%를 기록했다. 장기 30년물 국채
금리는 2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5.241%로 집계됐다.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을 잘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5 베이시스 포인
트 이상 하락한 4.328%를 보였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3/us-trade-gap-widens-to-largest-since-early-last-year-on-imports?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09-03-2026/card/fed-s-waller-says-he-d-back-holding-rates-if-august-inflation-data-cooperate-xJ984utNhDkHRCxpSvCV?mod=lctimeline_finance
https://finance.yahoo.com/economy/articles/us-weekly-jobless-claims-rise-124059056.html


기사

[중동 전쟁]

CNBC: Iran strikes Kuwait as Trump says renewed Mideast hostilities will
not last ‘too long’
이란, 쿠웨이트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
데,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한편 쿠웨이트 군 당국은 목요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
론 공격에 대응해 교전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진이 이란과의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오일]

Reuters: Oil prices hit fresh 6-week highs on renewed Middle East
tensions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6주 만에 최고치

 
미국의 새로운 이란 타격과 이스라엘의 아란에 대한 위협으로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목요일 국제유가가 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66달러(1.7%) 오른 97.29달러를 기록했
다. 서부 텍사스유 선물 역시 2.03달러(2.2%) 상승한 93.04달러에 거래됐
다.
유가가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중 한때 6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사

[주택]

https://www.cnbc.com/2026/09/03/us-treasury-yields-bonds.html
https://www.cnbc.com/2026/09/03/us-iran-war-trump-hormuz-israel-middle-east-europe-kuwait.html
https://finance.yahoo.com/markets/commodities/articles/oil-edges-down-investors-weigh-004930087.html


YahooFinance: Mortgage rate predictions through the next five years:
What buyers can expect
모기지 금리를 결정하는 미 국채 금리 전망은?
 

미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은행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므
로, 국채금리 흐름으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2026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2027년 중반 중립 금리인 3.125%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2027년 2분기까지 완만히 내린 후, 2027년
3분기부터 2030년 말까지 3.9%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비즈니스외 기업동향]

Bloomberg: Robotaxi Aren’t Going Where They Are Needed Most
로보택시, 도심 아닌 외곽 지역 확대 지원 필요

 
로보택시 서비스가 10여개 미 대도시권에 도입됐으나 외곽과 교외 등 광
범위한 지역은 확장 계획에서 소외되어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인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소
도시와 교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농촌 지역 자율주행 연구 지원을 늘리고, 교회 도로의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구축하며, 외곽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로보택
시의 농촌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finance.yahoo.com/personal-finance/mortgages/article/mortgage-rate-predictions-through-the-next-five-years-what-buyers-can-expect-195826935.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3/the-improbable-case-for-the-rural-robotaxi?srnd=phx-industries-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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